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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isiting nurses'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their stress who 
are working at district health centers in Chungnam province.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9 visiting 
nurses of 16 district health centers in Ch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March 1 to 31, 2010.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 t-test, ANOVA (Sheffe's test), and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occupational stress 
level of the subjects was 46.7 and the level of subjects' occupational satisfaction was 2.46.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tress (r=-.627). Conclusion: The 
occupational stress level of the subjects, and stress levels of ‘work environment,’ ‘job insecurity’ and ‘organiza-
tional structur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Korean women workers' standard. The level of subjects' occupational 
satisfaction was lower than that of the nurse practitioner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occupational 
stress and ‘burden of workload’ and ‘visiting nurse career’. The study showed that occupational stress was 
correlated with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follow-up study on visiting nurse is 
necessary to relieve their occupational stress and increase occupat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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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까지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목

표로 우리나라는 ‘New 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

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시책

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2007년에는 그 

실천 전략 중 하나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가정방문

을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맞춤형 방문관리인

력이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 개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위

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포괄적

인 사업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각 지자체 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인력은 간호사, 물리치료

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운동사로 그 중 80%

가 넘는 인력이 방문간호사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간호사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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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방문 간호의 궁

극적인 목표가 사업 대상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 할 때,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질이 사업의 성패와 밀

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질의 간호는 개

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직무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Kim, Lee, Son, 

& Han, 2000)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삶

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Kim, 

1988)으로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

면 긍정적인 사고와 효과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

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호 업무수행에 대한 갈등으로 자신의 직무만족도를 저하

시켜 간호의 질 저하 및 이직률이 높아지는(Kim, 2002)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직무 스

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Lee, 1994 ; Sung, Yun, & 

Lee, 2007)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간

호사라는 전문 직업인들에게서 직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개인적 스트레스를 말하며, 간호사 업무로 인하여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

(Kim & Gu, 1984)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문간호는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가족과의 인간적 상호

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어서, 사업의 성패

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이 인력을 계속 효과적으로 유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성공 여부가 사업을 전달하는 방문간호사

의 능력과 자질에 달려 있으므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방문간호사의 전문직 역할 수행

이 요구되는 현 사회에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함은 중요하다 하겠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한국형 도구가 2005년에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에서 제작 및 표준화 되어 각 직업군에 적용하

여, 직업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확인되고 있는데,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에 적용한 연구(Jeoung & Lee, 2009)와 

사례 관리자에 적용한 연구(Choi, Kim, & Sung, 2009), 소

방공무원에 적용한 연구(Ha et al., 2008) 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에 비해 여성 직장인이, 연령별

로는 30~40대가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

무형태 별로는 간호사 등 3교대 근무자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Jang, 2004)고 보고되었

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Jang, 2004)으로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업종에 해당하면서,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

스에 대한 한국인 표준 직무 스트레스 도구를 적용한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일반적 및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

한다.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남 지역 16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 

보건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간호사 1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충남 지역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도 단위 방문간호사의 대

표성이 있다고 본다.

2.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도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

문화의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

루어졌으며 일부 문항은 역변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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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상자

의 직무 스트레스는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표준 참고치와 비교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의 영역과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

와 같다(Jang, 2004).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수)×100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8

직무 스트레스의 해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각 영역별 100점

으로 환산한 후 조사대상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준화한 참고치에 따라 평가하는데, 

각 Category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요인

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Jang et al., 2005).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854였다. 하

위영역의 신뢰도를 보면, 물리환경 .632, 직무요구 .825, 직

무자율성결여 .616, 직무불안정 .724, 관계갈등 .724, 조직

체계 .739, 보상부적절 .738, 직장문화 .687이었다.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Slavitt 등(1978)이 개발한 직무만족 측정

도구를 Kim (1998)이 번역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여 33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보수 및 승진 

7문항, 업무시간 6문항, 자율성 4문항, 직무만족 5문항, 대

인관계 5문항, 조직운영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도구의 

측정 수준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의 경우는 역코딩하였다. Kim (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0이었다.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직무만족이 .855, 보수, 승진 .831, 자

율성 .662, 대인관계 .855, 조직운영 .696, 업무 시간이 

.662로 나타났다.

3) 업무부담감

방문간호 수행과정 시의 부담감은 자체 개발한 문항으로 

방문 전 물품 준비, 방문을 위한 이동, 방문간호 수행, 방문

간호수행 후 기록 및 자료 정리 등의 과정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부담감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충남지역 소재 16개 보건소의 방문 보건계에 연구의 목

적과 설문방식을 설명하고 방문간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연

구수행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

집기간은 2010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이었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109

부 배부하여, 우편으로 다시 회수하였다. 그 결과 회수된 설

문지는 103부였으며, 이 중 부실 기재된 1부를 제외한 총 

102부의 설문지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 관련 특성, 직무만족도, 직

무 스트레스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 관련 특성,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차이 혹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

하였고 분산분석 후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2세이었고, 40대 49.5%, 30대 33.3%, 20대 17.2%

였다. 근무지는 시 소재 보건소가 41.1%, 군 소재 보건소가 

58.9%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8.4%, 미혼 및 기타가 

21.6%였고, 학력은 전문대졸이 73.5%, 대졸 26.5%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임 59.3%, 건강함 31.9%, 건강하지 

않음 8.8% 순서로 나타났다. 

2. 업무 관련 특성

대상자의 업무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방문간호사 

근무기간은 2년 초과 3년 이하 52.9%, 1년 이하 27.5%,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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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0~29

30~39

40~49

17

33

50

(17.2)

(33.3)

(49.5)

Place of work City

County (gun)

43

59

(41.1)

(58.9)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2

80

(21.6)

(78.4)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75

27

(73.5)

(26.5)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Moderate

Healthy

10

60

32

(8.8)

(59.3)

(31.9)

Table 2. Job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Work experiences

(year)

≤1

＞1~≤2

＞2~≤3

28 (27.5)

20 (19.6)

54 (52.9)

Job motivation Correspond to 
attitude & interest

Get a job

Recommended 
people around her

18 (17.7)

58 (56.9)

26 (25.5)

Previous workplace None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Others

5 (4.9)

50 (49.0)

37 (36.5)

3 (2.9)

7 (6.9)

Previous work 

experiences

＜1                

＞1~≤3

＞4~≤6

＞7~≤10

≥11

8 (7.8)

27 (26.5)

27 (26.5)

20 (19.7)

20 (19.7)

Other licences Home care nurse

Psychiatric nurse

Others

None

2 (2.0)

3 (2.9)

11 (10.8)

86 (84.3)

Field of workload Preparation

Transportation

Direct nursing care

Record & referral

1 (1.0)

17 (16.7)

34 (33.3)

50 (49.0)

Estimated working 

period

As long as possible

Only for needing 
time

47 (46.1)

55 (53.9)

Burden of workload 3.08±0.5

Number of household 
in charge

471.7±100.5

Visit time 5.3±1.2

Number of 
visiting per a day

9.2±5.3

초과 2년 이하 19.6%였다. 방문간호사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 이유 56.9%, 주위권유, 25.5%, 적성, 흥미에 맞아서 

17.5%였다. 방문간호사 근무 전 경력은 종합병원 49.0%, 

병원 36.5%, 기타 6.9%, 경력 없음 4.9%, 의원 2.9%였다. 

방문간호사 근무 전 경력은 4년 초과 6년 이하와 1년 초과 3

년 이하가 각각 26.5%, 7년 초과 10년 이하, 11년 이상이 각

각 19.6%, 1년 이하 7.8%였다. 간호사면허 외 전문간호사 

자격은 정신보건간호사 2.9%, 가정전문간호사 2.0%, 기타 

10.8%, 없음 84.3%였다. 방문간호수행 과정 시의 부담감

은 방문간호 수행 후 기록 및 자료 정리 49.0%, 방문간호수

행 시 33.3%, 방문을 위한 이동 16.7%, 방문 전 물품 준비 

1.0%였다. 방문간호사로 근무할 예정기간은, 필요기간까

지 근무하고 기회가 되면 그만 둔다 53.9%, 가능한 오래한

다 46.1%였다. 

방문간호 과정의 부담감은 5점 만점에 3.08점이었고, 방

문간호사의 방문 담당 가구 수는 평균 471.7 가구, 방문 시 

소요시간은 평균 5.3시간이었다. 1일 전화 및 직접 방문 담

당 가구 수는 평균 9.2 가구로 나타났다.

3.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직무

만족도는 2.46점이었다. 하위 영역을 보면 자율성 2.83점, 

대인관계 2.79점, 근무시간 2.55점, 직무만족 2.40점, 조직

운영 2.29점, 보수, 승진 1.89점이었다.

4.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46.68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는 보상부적절 58.69점, 조직체계 53.04점, 직무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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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 of Sub-categories for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Study Participants

Sub-categories  M±SD

Autonomy 2.83±0.34

Personal relations 2.79±0.41

Office hours 2.55±0.42

Occupational satisfaction 2.40±0.61

Systematic management 2.29±0.49

Pay, promotion 1.89±0.47

Total score 2.46±0.31

Table 4. Level of Sub-categories for Occupational Stress of 
Study Participants

Sub-categories  M±SD

Lack of reward  58.69±15.91

Organizational system  53.04±13.01

Job insecurity  53.03±12.98

Job demand  51.45±14.25

Physical environment  48.62±12.84

Insufficient job control  45.49±10.20

Occupational environment  39.08±15.47

Interpersonal conflict  32.05±12.23

Total Score 46.68±7.79

53.03점, 직무요구 51.45점, 물리환경 48.62점, 직무자율성

결여 45.49점, 직장문화 39.08점, 관계갈등 32.05점이었다.

5. 일반적 및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의 제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와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제 특성은 결혼 

상태와 학력, 방문간호사를 선택한 동기로 나타났으며, 미

혼과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 선택 동기는 사후 검증결과, 

주위 권유에 의한 경우, 취업하기 위해, 적성, 흥미에 맞아

서 순으로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6.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제 특성과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업무부담감(r=.274, p= 

.005), 업무경력(r=.203, p=.040)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며, 직무만족도(r=-.627, p=.001)가 직무 스트레

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만족의 하위영역은 보수, 승진(r=-.497, p=<.001), 업무

시간(r=-.491, p=<.001), 대인관계(r=-.453, p=<.001), 자

율성(r=-.397, p=<.001), 직무만족(r=-.381, p=<.001), 조

직운영(r=-.354, p=<.001)으로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방문간호사의 총 직무만족도는 4점 만점 중 2.46점이었

다. 임상간호사의 경우는 2.95점(Jeong, 2004), 2.73점(Lee, 

1994)으로 방문간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점수 결과는 임상간호사의 경우 직무만족영역의 직무만족

도 점수가 높았고, 방문간호사는 자율성(2.83)과 대인관계 

(2.79), 업무시간(2.55)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방문간호사 업무가 자율적이며, 상하 수직

적인 병원 조직과 달리 담당 가구가 정해지는 역할 분담 형

태의 수평적인 업무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인관계나 업무 시간적으로는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

다. 반면, 하위 영역 중 보수승진은 1.89점으로 4점 만점인 

직무만족도 도구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용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행해지기 전부터, 보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어진 문제이다(Lee, 2007). 보

건소 방문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 연구에서도, 정규직이고 

보건소 근무기간이 길고, 방문간호업무 담당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Kim & Yun, 2002)으로 나타났다. 보

수, 승진 영역의 직무만족 점수가 평균 이하인 것은 위에서

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전문적인 업무요구에 비해 낮은 보수체

계, 승진이 없는 근무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 스트레스 총점은 46.68점이었다. 이는 정신보건 사

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Yu, 2005)의 41.4보다 높은 

점수이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 

Woo, 2009)의 48.12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Jang 등(2005)

이 제시한 전국 여성 근로자의 평균 점수(51.2)와 비교할 때

는 낮은 점수였다. 그러나 특정 하위 영역인 물리환경

(48.62), 조직체계(53.04), 직무불안정(53.03) 에서 전국 여

성 근로자의 평균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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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ccupational Stress Level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or r p

Age (year) 20~29

30~39

40~49

47.75±10.4

45.0±6.5

47.5±7.7

2.56 .319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48.2±10.8

46.9±6.9

 0.622 .019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43.8±8.7

48.0±7.3

2.20 .030

Work experiences (year) ≤1

＞1~≤2

＞2~≤3

43.9±9.1

47.7±7.4

47.8±7.0

2.56 .082

Job motivation Correspond to attitude & interesta

Get a jobb

Recommended people around herc

40.8±8.2

47.3±6.9

49.4±7.6

 7.86†

a＜b＜c

.001

Previous work experiences ＜1                

＞1~≤3

＞4~≤6

＞7~≤10

≥11

44.8±8.2

45.4±8.3

46.0±7.0

47.9±7.7

48.4±7.4

0.66 .578

Estimated working period As long as possible

Only for needing time

45.7±7.3

47.5±8.2

-1.19 .237

Burden of workload 46.68±7.79  0.274 .005

†Scheffe test.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tress

Variables   Occupational stress

Pay, promotion -.497 (＜.001)

Office hours -.491 (＜.001)

Autonomy -.397 (＜.001)

Occupational satisfaction -.381 (＜.001)

Personal relations -.453 (＜.001)

Systematic management -.354 (＜.001)

은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Kim et al, 2002; Woo et al, 2009; Yu, 2005)와 비

교해 볼 때, 물리환경, 조직체계에서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점은 일치하며, 직무불안정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

는 점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방문간호사의 직무

불안정(53.03)과, 물리환경(48.62), 조직체계(53.04)는 전

국 여성근로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 해 볼 때, 상위 25%에 해

당하는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는 작업

방식의 위험성,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

임감, 과도한 직무 부담 등의 지표인 업무요구나 물리환경

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반면, 방문간호사는, 구직기회

나 고용 불안정성, 직무에 대한 안정성, 조직의 운영체계의 

스트레스 점수를 의미하는 직무불안정과 조직체계의 점수

가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간호사의 고

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무불안정 영역에 대한 직무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상태와 학력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인 경우에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이

는 근무 시간이 일정한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 상 기혼인 

경우 근무 형태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미혼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학력인 경우 스트레스 점수

가 높은 것은 학력에 비해 낮은 보수나 처우, 방문 간호사 

업무의 질 때문으로 사료된다.



210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김  현 · 김현리

Jang 등(2005)의 직무 스트레스 도구를 가지고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접객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Lee et al., 2009) 성별이,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면과 월 급여가(Lee et al., 2009), 사

례관리자는 업무 부담과 상사가 인식한 업무능력(Choi et 

al., 2009)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유

통업 종사자의 경우 연령과 근무시간, 업무내용(Park, Kim, 

& Yoon, 2008) 소방공무원의 경우 결혼 상태, 규칙적인 운

동, 수면시간(Ha et al., 2008)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문간호사의 경우 업무 관련 특성 중, 방문간호사 선택 

동기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사 선택 동기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업무의 특성과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

의 권유에 의하여 방문간호사를 선택한 경우, 병원업무와는 

다른 특수한 방문간호사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직무 스

트레스와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적성

과 흥미에 맞는 간호사들이 소신껏 방문간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 제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방문간호사의 제 특성 및 직무만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무만족도가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 점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627로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나(Byeon, 2008) 

중환자실 간호사(Yang, 2008), 가정전문간호사(Kim, Yu, 

Kim, & Park, 2004)에서도 같았으며 외국의 경우 타이완의 

보건소 간호사(Lu et al., 2006) 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간호사의 제 특성 변수와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경력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방문간호사로 근

무한 년 수가 길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Kim et al., 2004) 업무경

력이 낮은 군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두 연구의 결과가 다른 것은, 방

문간호사의 계약 조건 및 근무 여건이 가정전문간호사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방문간호사는 근무경력이 

늘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대신, 고용 불안

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

서 방문간호 업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업무경력이 많은 간

호사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Flnagan 

(2006)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제 특성 중, 직무 스트레스

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병상 수(r=.122), 상관의 유형

(r=.128), 근무년수(r=.138), 나이(r=-.140)로 확인되었다. 

다른 선행연구(Chen et al., 2007)에서는 직무만족도 하위 

영역 중, 직업요인(r=2.014), 상호작용(r=.941), 직무요구 및 

보상(r=.133), 직무자율성(r=.187)이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문업무의 부담감이 클 때 업무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r=.274, p=.005), 방문

간호사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개

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

족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방문간호

사의 업무상 스트레스, 이직을 예방하는 중재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37.2세였고, 교육수

준은 전문대졸이 73.5%, 대졸이 26.5%였으며 기혼자는 

78.4%였다. 방문간호사 근무기간은 3년 이하 52.9%, 1년 

이하 27.5%, 1~2년 이하 19.6%였다. 방문간호 수행과정시

의 부담감은 방문간호 수행 후 기록 및 자료 정리 49.0%, 방

문간호 수행 시 33.3%, 방문을 위한 이동 16.7%, 방문 전 물

품 준비 1.0%로 수행 후 기록 및 자료 정리가 높게 나타났

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평점 47.17점이며, 하위영

역인 물리환경,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에서 한국 여성 근로

자 평균 스트레스 점수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

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는 평균 평점 2.46점으로 임상간

호사의 직무만족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관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낮았으며 제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업무 부

담감, 근무경력이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

는 업무 부담감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방문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 영역 

중 물리환경,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하위요인에서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만

족도가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므

로 방문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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